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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가뭄속 ‘물부족’…중부폭우속 ‘물난리’ 올여름비가오지않아식수공급마저부족해진완도군보길면에서관계자들이전남도에서제공한생수를마을회관에옮기고있다.(사진왼쪽)중부지방에많은비가내린9일오후경기도광주시목현동에서경찰과소방관등이실종자수색을하고

있다.▶관련기사2면 /전남도제공·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오는 10월부

터 포장 수수료도 부과할 예정이어서 지

역 내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배추, 무, 대파 등 농산물값

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가격 상승

분을 음식값에 반영하자니 손님이 줄어

들까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

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로

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9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

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감소

함에 따라 포장 수수료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배민은 2019년 11월 포장 주문 중

개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개시했으며

쿠팡이츠도 지난해 10월 포장 주문 무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민은 당초 지난 6월 말 ‘포장 주문 중

개 수수료 0원 프로모션’을 중단할 예정

이었으나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말 3월31일까지로

연장한 후 3월28일 재차 6월30일로 늘린

데 이은 3번째 조치다.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 0원 서비스를

지난해 말까지만 제공키로 했으나 오는

9월말까지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

다.

하지만 배민은 오는 10월부터 포장 수

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쿠팡이츠도 내

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포장

수수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포장 주문 1건 당 8-10%

가량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또 다른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는 2015

년 8월 포장 방문 서비스 ‘요기요 테이크

아웃’ 시작과 함께 포장 주문 중개 수수

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율은 배달 주문과

동일한 12.5%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 ‘3중고’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포장 수수료 부과 임박 등

‘5중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

리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

하는 오모(37)씨는 최근 포장 중개 수수

료 도입에 대해 들은 바 있냐는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오씨는 “올해 들어 배달비가 인상됐는

데 당시 매출이 훅 떨어졌고 최근 지속적

인 물가 상승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서 매출이 내리막을 타고 있다”며 “여기

에 배달비를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포장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

수료가 더해지면 또 다시 수요가 줄까 걱

정되고 매장에서 부담하자니 이것저것

빼고 나면 매출이 마이너스가 될까 싶어

감이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씨는 “포장 방문 시 현재는 적

은 금액이라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

으나 이 같은 혜택을 중단하거나 포장 용

기 등의 비용을 음식 값에 추가하면 결국

이 또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돼 피해는 자

영업자가 온전히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포장 수수료 부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시원기자

“포장수수료도받는다고?”자영업자 ‘부글부글’
뱛배민·쿠팡이츠등‘0원프로모션’종료후10월부터부과

“고물가등영향포장증가”…수요↓·부담↑우려확산

미국캘리포니아주가매년 5월18일을 ‘5·

18 캘리포니아주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

정해한국의5·18민주화운동을기념한다.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5·18 기념일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미국 캘리

포니아주의회 참석 의원 67명은 8일 오

후 1시30분께(현지 시각) 결의안 ‘HR12

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은 민

주화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 가

혹한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

해 열정과 신념, 용기로 뭉쳐 목숨을 걸

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시민의 희생을 기리

고 있다”고 5·18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주의회는 “5·18은 촛불혁명의 뿌리

가 된민주화의 상징으로 5·18의 증거·기록

및 귀중한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됐다”면서 “5·18은

군사독재에 억눌려 있던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자유의 나라’에 대한 미국 건국 아

버지들의이념과일치한다”고강조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자유민주주

의의 최전방에 서 있는 미국에서 동방 먼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5·18의 가치와 정

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재영기자

美캘리포니아주‘5·18기념일’지정
주의원 67명만장일치…해외최초공식기념일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향해 치닫

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

가 1주일 만에 또 다시 ‘더블링’되며 1만

명대로 폭증했다.

9일광주시·전남도에따르면이날오후5

시기준코로나19신규확진자는광주5천50

명,전남 4천760명등총 9천810명으로집계

됐다. 자정 집계 분까지 더하면 1만명을 훌

쩍넘길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 2면

지난 1일 5천780명(광주 2천649명, 전

남 3천131명)과 비교할 때 1주일 만에 또

다시 ‘더블링’된 셈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여수가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1천명대(1천84명)를 기록

했다. 휴가철 인파가 몰려든 데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의 여

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

8월 들어 일자별 확진자 추이는 ▲1일

5천780명(광주 2천649명, 전남 3천131

명) ▲2일 7천188명(광주 3천553명, 전

남 3천635명) ▲3일 6천575명(광주 3천4

16명, 전남 3천159명) ▲4일 7천281명

(광주 3천394명, 전남 3천887명) ▲5일 6

천436명(광주 2천845명, 전남 3천591명)

▲6일 6천703명(광주 3천415명, 전남 3

천288명) ▲7일 4천42명(광주 1천997명,

전남 2천45명) ▲8일 8천477명(광주 3천

461명, 전남 5천16명) 등 급증세가 뚜렷

하다. /김재정·박선강기자

광주·전남코로나 1만명대폭증
어제오후5시광주5천50명·전남4천7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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